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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커넥티드TV 디바이스 시장변화와 전망 ■ 

김영수(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그동안 TV시장은 끊임없는 디바이스의 혁신과 DTT(디지털지상파방송)의 보급에 힘입어 빠른 속
도로 진화해왔고, TV는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 PC,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TV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커넥티드TV(Connected TV)가 주목받고 있다. 초기 커넥티드TV는 셋톱박스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방식인 OTT(Over-The-Top)나 게임콘솔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콘텐츠
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삼성, LG 등 전통적 TV 제조사들이 스마트TV로 일컬어지는 Internet-embedded 
TV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 등 웹과 모바일에서 독보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가
진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커넥티드TV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인터넷의 수많은 콘텐츠와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커넥티드TV가 원
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과 같은 유료방송 콘텐츠를 빠르게 수용하거
나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구도는 심화되고 있다. 

[그림 1] 커넥티드TV 서비스 및 관련 디바이스

해외 미디어 조사기관인 Generator Research(2012)의 ‘Worldwide Digital Media Forecasts: 
2012’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세계 커넥티드TV 보급대수는 2억 9,9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이 가운데 스마트TV가 1억 5,940만대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고 게임콘솔 8,740만대(29.2%), 
블루레이 플레이어 2,940만대(9.8%), 유료방송 셋톱박스 1,250만대(4.2%), 인터넷 미디어박스 1,040만
대(3.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커넥티드TV는 연평균 29.1% 성장하여 8억 2,950만대에 육박할 것
으로 전망된다. 디바이스별 보급대수를 살펴보면, 스마트TV가 4억 8,110만대로 전체의 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어 게임콘솔 1억 4,290만대(17.2%), 블루레이 플레이어 1억 920만대(13.2%), 유료
방송 셋톱박스 8,300만대(10.0%), 인터넷 미디어박스 1,340만대(1.6%) 순으로 전망된다. 



<표 1> 커넥티드TV의 디바이스별 보급전망(단위: 백만 대)
구분 2012(p)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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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159.4 232.2 312.8 396.5 481.1 31.8

블루레이 플레이어 29.4 47.2 67.7 88.8 109.2 38.8

게임콘솔 87.4 98.4 111.5 127.2 142.9 13.1

유료방송 셋톱박스1) 12.5 23.1 38.5 56.7 83.0 60.5

인터넷 미디어박스2) 10.4 11.5 11.9 12.5 13.4 6.5

합계 299.1 412.4 542.3 681.6 829.5 29.1

       ※출처 : generator(2012), ‘Worldwide Digital Media Forecasts: 2012’ 재구성

상기 조사에서 집계된 5개 디바이스 가운데 스마트TV, 게임콘솔,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3대 주요 
커넥티드 디바이스로서 이들의 연도별 점유율은 2012년 말 기준, 전체의 92.4%, 2016년에는 
8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디바이스가 전체 커넥티드TV 시장의 핵심 디바이스로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말 3대 주요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권역별 보급대수에서 아시아권은 8,370만대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이어 서유럽 7,970만대(28.9%), 북미 7,700만대
(27.9%), 동유럽 1,800만대(6.5%), 남미 1,370만대(5.0%), 중동‧아프리카 390만대(1.4%) 순으로 나타
났다. 2014~2015년에는 서유럽권이 아시아권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에는 아
시아권이 2억 1,080만대로 가장 높은 점유율이 예상되고 2012~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중동‧아프리카권역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보급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3대 주요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권역별 보급전망(단위: 백만 대)
구분 2012(p)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CAGR(%)

북미

스마트TV 40.6 59.8 80.6 101.0 120.7 31.3
게임콘솔 26.9 29.9 33.4 37.4 41.1 11.2

블루레이 플레이어 9.5 15.0 21.2 27.4 33.4 36.9
소계 77.0 104.7 135.2 165.8 195.2 26.47

서유럽

스마트TV 48.8 71.2 95.6 119.0 140.7 30.3
게임콘솔 24.2 27.6 31.7 36.5 41.1 14.2

블루레이 플레이어 6.7 11.0 16.0 21.4 26.7 41.3
소계 79.7 109.8 143.3 176.9 208.5 28.60

동유럽

스마트TV 8.4 12.4 17.2 22.9 28.8 36.1
게임콘솔 4.8 5.7 6.8 8.3 9.8 19.5

블루레이 플레이어 4.8 7.8 11.4 15.1 18.8 40.7
소계 18.0 25.9 35.4 46.3 57.4 32.10

아시아

스마트TV 51.8 73.6 97.4 123.4 151.2 30.7
게임콘솔 25.7 28.3 31.2 34.7 38.2 10.4

블루레이 플레이어 6.2 9.8 13.8 17.7 21.4 36.3
소계 83.7 111.7 142.4 175.8 210.8 25.80

남미

스마트TV 7.6 11.7 16.7 22.7 29.8 40.7
게임콘솔 4.6 5.4 6.5 8.0 9.7 20.5

블루레이 플레이어 1.5 2.5 3.7 4.9 6.1 42.0
소계 13.7 19.6 26.9 35.6 45.6 34.40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TV 2.1 3.5 5.2 7.4 9.9 47.4
게임콘솔 1.2 1.5 1.9 2.4 3.0 25.7

블루레이 플레이어 0.6 1.1 1.6 2.2 2.8 47.0
소계 3.9 6.1 8.7 12.0 15.7 40.03

합계 276.0 377.8 491.9 612.4 733.2 27.7

                ※출처 : generator(2012), ‘Worldwide Digital Media Forecasts: 2012’ 재구성

1) 케이블, 디지털위성방송, IPTV 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인터넷 이용 셋톱박스
2) 애플TV, Roku, Boxee 등 오픈소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편, 전통적 커넥티드TV 디바이스인 유료방송(케이블, 디지털위성방송, IPTV) 셋톱박스 보급은 
2012년 말 1,250만대로 전체의 4.18%, 2016년 전망도 8,300만대(10.0%)에 불과하고 애플TV, 
Roku, Boxee 등 인터넷 미디어박스도 같은 시기 각각 1,040만대(3.5%), 1,340만대(1.6%) 보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유료방송 셋톱박스와 인터넷 미디어박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로는 첫째, 북미, 서유럽, 아시아 권역의 높은 유료방송 가입률을 꼽을 수 있다. 북미
는 지역 특성상 넓은 커버리지로 인하여 케이블방송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고 유럽도 인접한 국
가들과 케이블 및 위성방송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IPTV 셋톱박스를 통해 케이블, 위성방송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미 유료방송 가입률이 높아 유료방송 셋톱박스의 신규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애플TV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박스는 2007년 시장에서 별다른 반향을 불러오지 못한 경험
을 바탕으로 이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함께 개인/가정용 멀티미디어 단말 라인업을 구성
하기 위한 3세대 애플TV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터넷 미디어박스는 자사 운영
체제와 폐쇄적 개발환경으로 인하여 콘텐츠의 다양성과 호환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콘텐츠 접속 및 콘텐츠 이용 다양성이 탁월한 스마트TV, 게임
콘솔,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의 디바이스로 이탈(churn) 또는 통합 디바이스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인터넷 미디어박스 시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표 3>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권역별 추이 및 전망(단위: 백만 가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CAGR(%)

북미 108.6 110.7 113.3 116.0 116.9 117.3 118.3 118.6 118.7 118.6 0.3

서유럽 78.2 83.8 88.2 93.4 97.7 100.5 103.0 104.3 106.0 106.0 1.3

동유럽 38.0 40.8 45.2 49.7 53.9 57.0 58.7 60.9 61.2 62.9 2.5

아시아 276.1 299.0 326.3 354.8 380.7 402.0 417.7 427.5 434.9 439.6 2.3

남미 31.2 34.4 37.8 41.4 44.6 49.8 54.2 57.5 60.7 64.2 6.6

중동‧아프리카 13.5 15.6 17.2 19.4 21.9 23.4 25.1 26.6 28.4 30.7 7.0

합계 545.5 584.3 628.0 674.7 715.6 750.0 777.1 795.4 810.0 82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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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enerator(2012), ‘Worldwide Digital Media Forecasts: 2012’ 재구성



이러한 시장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체 커넥티드TV 시장에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일부 국가들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진으로 인한 대체수요의 
발생으로 파악된다. 즉, 커넥티드TV 디바이스를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에 따른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이 필수인데 이러한 환경조성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한편, <표 3>과 같이 아시아권의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는 2007년 2억 7,610만 가구
를 기록한 이래 2012년 4억 200만, 2016년 4억 3,960만 가구에 이르러 전체의 50%를 넘어설 것
으로 전망되며 남미, 중동‧아프리카 권역 국가들의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도 2012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종합하면, 첫째, 커넥티드TV가 그동안 수동적인 TV 이용환경과 콘텐츠 유통 질서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에서 촉발된 앱스토어 경쟁이 TV로 확대되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isplay 
Search(2012) 조사결과에서도 커넥티드TV가 미래 TV 관련 비즈니스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3~4
년 안에 전 세계에 걸쳐 최소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세계 TV시장에서 커넥티드TV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Generator 
Research(2012)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전체 TV보급은 20억 8,050만대로 이 가운데 커넥티드TV
는 2억 9,910만대로 전체의 14.4%에 불과하지만 2016년에는 전체 27억대 중에서 커넥티드TV가 
8억 2,950만대, 비중은 30.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유료방송 가입률이 높은 시장환경에서 커넥티드TV는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보다는 기존 
유료방송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료방송 가입률이 높은 아시아 권
역의 3대 주요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2012~2016년 연평균성장률(25.80%)이 가장 낮은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말 기준 전체 유료방송(종합유선, 중계유
선, 일반위성방송, 위성DMB, IPTV) 가입자수가 2,429만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방송통신위원
회 2012년 11월 7일 보도자료 참고)하는 등 유료방송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커넥티드TV가 유료방송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미, 중동‧아프리카와 같이 인터넷보급률이 낮은 권역에서 유료방송 보급 및 성장률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해당 권역의 국가에서 스마트TV 등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QoS를 요구하
는 주요 커넥티드 디바이스 이용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 케이블, 디지털위
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가 이들 디바이스의 대체재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